
출마의 변

처음 여학생회가 생겼을 때의 상황과 비교해보면, 지금은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습니다. 여

학우들을 위한 복지도 이제는 꽤 생겨났습니다.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?

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왜 아직도 불편한 것일까요?

오래 전부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. 그것들은 너무도 당연해서 그게 이상한 

것인지 한눈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불편했습니다.  

그 당연함이 불편했고 그 불편함에 침묵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. 

누구도 강제로 침묵시키지는 않았지만,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했고, 

침묵하는 것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.

하지만 이제는 행동하려고 합니다. 그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, 그 불편함에 반대하겠습

니다. 당연함 속에 묻혀있던 불편함에 반대하기 위해 당신과 함께 첫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

다.


